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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낮은 신체만족도를 보이며 두드러진 외모관리를 행하는 한국 여고생을 대상으로 그들의 신체불

만족과 외모관리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서울 거주 여고생 66명에게 한국판 청소년용 대상화된 신체의식 

척도(K-OBC-Y) 설문을 실시하여, 설문을 마친 여고생들의 K-OBC-Y 평균 점수인 38.08 이상의 높은 신체의

식을 가진 10명의 여고생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한국 여고생의 신체불만족과 

외모관리에 대한 심층 인터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고생들은 본인의 신체에 불만족을 표현하고 있었

으며, 이는 사회문화적 영향요인인 부모, 또래, 미디어로부터 영향을 받아 형성된 신체부분별 구체적인 이상

적 신체이미지로 인한 것이었다. 특히, 미디어는 여고생들의 신체불만족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둘째, 여고생들은 얼굴관리, 외모변형, 체중관리, 의복관리로 다양한 외모관리를 일상적이며 기본

적인 것이라 인식하며 행하고 있었으나, 체중관리는 외모관리의 효용성을 낮게 평가하는 여고생에게서는 소

극적으로 나타나는 차이를 보였다. 셋째, 여고생들의 외모관리는 신체불만족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었으

며, 외모관리를 통해 자신이 불만족하는 신체부위를 극복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본 연구는 한국 여고생의 

신체불만족과 외모관리에서 사회적 문제점 및 시사점을 찾고, 그들의 신체 이미지에 바람직한 사회와 미디어

의 역할에 대한 기초자료를 수립한다는 점과 향후 여고생의 긍정적인 신체 이미지를 구축하는 방향성 제시

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로 활용 가능하다는 의의를 가진다. 그리고 청소년의 신체불만족과 외모

관리에 관해 단편적인 유형화와 가중치에 따른 영향력에 대해 양적인 통계 수치로 주를 이루는 연구들 사이

에서, 양적연구로는 알 수 없었던 새로운 사실들을 파악할 수 있는 질적 연구가 향후 청소년의 외모 관련

연구에서 활발히 이루어져야한다는 재고를 마련하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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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외모는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중요

한 역량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아름답고 날씬한 

몸은 개인의 신체적 차이와 관계없이 더 나은 삶

을 누리기 위해 도달해야하는 상태로 받아들여지

고 있다. 이러한 외모지상주의 사회적 분위기는 

성인에 국한되어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아

동에서 성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의 청소년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사회는 TV 속 아

이돌 그룹처럼 근육 있는 몸을 가지려 불법 유통 

스테로이드를 복용하는 고등학교 남학생, 무리한 

다이어트로 거식증에 걸린 여중생, 화장이 필수가 

된 여학생 등 청소년의 신체왜곡과 수단을 가리지 

않는 외모관리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Chae & Jo, 2015).

2015년 한국 중·고등학생 7만여 명을 대상으로 

한 제11차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Korean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KCDCP], 2015) 

결과에 따르면, 최근 30일간 체중감소를 시도한 

여학생은 42.2%에 달하여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학생의 체중감소 시도율인 22.7%와 

19.5% 격차를 나타냈다. 이들 중 단식, 살 빼는 약 

복용, 식사 후 구토 등의 잘못된 방법으로 다이어

트를 시도한 비율은 18.5%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2014년 교육부에서 발표한 학교건강검사에 따르

면, 여고생 100명 중 12명은 빈혈을 가지고 있으

며, 이는 과도한 다이어트가 원인이었다(Lee & 

Park, 2016). 또한 여고생은 여중생보다 신체만족도

가 더 낮고, 체중관리, 의복관리, 얼굴관리 등의 외

모관리를 자주 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Lee, 

2014). 따라서 한국의 청소년 중 여성 청소년들, 

특히 낮은 신체불만족과 두드러진 외모관리 현상

을 보이는 여고생들에게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한국 청소년의 신체불만족과 외모관리에 관한 

선행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청소

년의 신체불만족 연구(Kim & Yoon, 2009; Kim, & 

Kim, 2010; Kim, 2012; Lee & Yoo, 2015)는 주로 

신체불만족의 관련 요인을 다차원적으로 접근하여 

분석하였다. 청소년의 외모관리 연구(Kim & Kim, 

2002; Kim & Wee, 2015; Lee, 2008; Lee, 2012; 

Min, 2008)는 집단을 변인으로 두고 외모관리행동

을 분석하였으며, 변인들 간의 매개 역할에 대해 

살펴보았다.

신체이미지에 대한 인식 및 태도는 개인적·인지

적 지각, 문화적 영향과 얽혀있어 양적 접근으로 

연구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에도(Kaiser, 1997), 청소

년의 신체불만족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척도를 통

하여 신체만족도를 측정하고, 집단별로 신체만족

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비교하며, 신체불만족의 

영향요인 간 관계에 대하여 양적 접근으로 자료를 

분석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었다. 청소년이 왜 자

신의 신체에 대해 불만족을 느끼는지에 대하여 그

들의 목소리를 듣고, 근본적인 이유를 탐색하려는 

연구는 부족하였다. 따라서 질적인 연구를 통하여 

청소년이 구체적으로 자신의 신체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 그들이 신체불만족을 느끼는데 영향을 

미친 요인들은 무엇인지, 그들이 갖는 이상적인 

신체이미지는 무엇인지 연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수많은 미디어와 사회 각계에서 청소년의 

신체불만족과 외모관리에 대해 이슈화가 되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의 외모관리에 관한 선행

연구들 역시 집단에 따른 외모관리 수행정도를 

측정하거나 특정 변인으로 외모관리에 유의한 관

계가 있다는 것을 양적인 데이터 분석으로 밝힌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실제로 청소년들이 얼굴관

리, 외모변형, 체중관리, 의복관리로 외모관리를 

어떠한 방식으로 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적인 

방법을 통해 상세히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

이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문화적 영향과 신체이미지

에 대한 왜곡으로 자신의 신체와 외모에 만족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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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며, 외모관리에 대해 높아진 요구와 기대로 

인해 무리한 외모관리를 하고 있는 한국 여고생들

을 대상으로, 질적 연구인 심층 인터뷰를 수행하

는 정성적 접근을 통해 그들의 신체불만족과 외모

관리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한국 여고생

의 신체불만족 및 외모관리와 그 관계를 밝혀, 향

후 한국 청소년들의 긍정적인 신체이미지 구축과 

외모관리의 올바른 방향성 제시에 활용 가능한 기

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청소년의 신체불만족

신체이미지(body image)는 사람들이 자신의 신

체에 대해 갖는 정신적 상(像)이며, 이는 자아이미

지(self image)로 우리 자신에 관한 감정에 영향을 

주며 신체적 자아(physical self)의 필수적 구성요소

이기도 하다(Kaiser, 1997). 사람들은 단순히 이미

지를 갖는데 그치지 않고 그것에 대해 만족이나 

불만족과 같은 감정적 정향을 갖는데, 이를 신체

만족도(body cathexis)라 한다. 신체만족도는 신체 

전체 또는 신체의 여러 부위에 대해 자신이 느끼

는 만족도를 의미하고 이는 신체이미지와 밀접하

게 관련을 가지고 있다(Horn, 1975). Secord and 

Jourard(1953)에 의해 신체만족도의 측정 도구가 고

안된 이후, 이는 현재까지도 많은 연구에서 활용

되고 있다.

Kaiser(1997)는 사람들이 패션모델이나 미디어

에서 보이는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려는 경향을 

갖고 있으며, 자신이 그들의 모습과 같지 않음을 

깨달을 때 자신의 신체를 문제로 인식하고 고민하

게 된다고 하였다. 특히, 청소년기는 신체적 매력

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는 시기로서, 자신의 외모

나 행동이 적합한지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갖고, 타

인들도 자신과 같은 정도로 이를 인지하는 것으

로 생각한다고 하였다. 청소년기는 육체적·정서적

으로 큰 변화를 보이는 시기로, 급격한 발달을 보

이며 성인의 특징을 갖추는 등 다양한 측면의 심

리적 변화를 겪게 되는 시기인데(Lee et al., 2001), 

이러한 변화로 인하여 자신의 신체를 민감하게 

지각하여, 자신이 갖는 이상적인 신체이미지와 자

신의 신체와의 괴리를 느끼고, 신체불만족을 가지

게 된다.

청소년의 신체불만족에 대한 연구에서 McKinley 

and Hyde(1996)는 청소년기의 급격한 신체적 성장

과 더불어 자신의 신체를 대상(object)으로 바라보

고 느끼는 심리적 경험인 대상화된 신체의식

(objectified body consciousness)이 발달하며, 이러한 

신체의식이 높을수록 부정적인 신체경험의 가능성

이 높아진다고 하였다. 청소년 내에서는 남학생보

다 여학생의 경우에 더 신체불만족이 강하게 나타

났고(Chung & Shin, 2006; Kim et al., 2012), 여중생

보다는 여고생이 신체만족도가 더 낮은 연구결과

를 보였다(Jeon, 2001; Kim & Kim, 2002; Lee, 

2014). 

청소년기에는 자신의 체형에 대해서 객관적인 

수치로 판단하기보다는 주관적으로 인식하는데

(Kim & Kim, 2010), Kim and Yoon(2009)의 여자 

중·고등학생 체형인식도 조사 결과, 그들은 자신

의 체형에 대해 약간 통통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으

며, 여자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이상적 체형은 BMI 

구분으로 저체중에 속하였다. 여고생들은 자신의 

신체 중 다리 굵기, 배, 체중, 엉덩이의 순으로 불

만족하는 경향을 보였으며(Lee, 2012), Lee and Yoo 

(2015)의 연구에서 신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가 정상 범주에 속하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으나, 그 중 남학생 45%, 여학생 

46.7%만이 자신을 정상체형으로 인식하였다.

청소년의 신체불만족은 여러 요인들로부터 기

인한다. 사회문화적 영향의 하위변인인 부모,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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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 미디어가 청소년의 신체불만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신체질량지수, 신체이미지, 자아존

중감이 간접적인 매개역할을 하고 있으며(Kim, 

2012), 청소년의 신체불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들 중에서 직·간접 효과 크기가 가장 큰 것은 미

디어이다(Kim & Kim, 2010; Kim, 2012).

또한, 이러한 신체불만족은 청소년의 외모관리

와 유의한 관계를 보인다(Lee, 2008; Shin & Cheon, 

2008). 청소년은 외모에 대한 관심이 높고, 신체만

족도의 수준이 낮아 외모콤플렉스 수준이 높을수

록 외모관리행동을 많이 하며, 신체불만족 정도에 

따라 외모관리의 여부가 달라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었다. 또한 청소년들은 신체불만족이 높을수록 

낮은 자아존중감을 보인다는 다수의 선행연구들을 

통해(Kim, 2014; Lee & Yoo, 2015; Park & Choi, 

2008), 청소년들의 신체불만족은 단순히 자신의 외

모에 대한 평가와 외모관리 실행으로 그치지 않고 

낮은 자아존중감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형성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양적 고찰과 분석이 대부분인 선행연구들의 결

과를 종합하면 신체만족도가 낮은 한국 여고생은 

신체불만족의 표현에 주관적이고 부정적인 정서를 

나타내는 특징이 있을 것이며, 이러한 신체불만족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부모, 또래, 미디어 등

이 존재한다. 또한 그들만의 구체적인 이상적 신

체이미지가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 결과들이 질적 

고찰과 분석의 결과와 일치하는지 재확인하는 것

은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라 판단하며,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심층면접이라는 질적 연구 방법을 적

용하여 한국 여고생의 신체불만족 표현과 영향요

인, 이상적 신체이미지에 대해 살펴보고 선행연구

들과 어떠한 결과의 차이를 보이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2. 청소년의 외모관리

외모관리행동(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이란 자기만족과 더불어 본인의 외모를 자신이 기

대하는 대로 다른 사람에게 보일 수 있도록 다양

한 도구들을 이용하여 외모를 관리하는 일련의 

행동들을 말한다(Lee & Jung, 2012). Cash and 

Pruzinsky(1990/2000)는 미의 향상을 위한 외모행동

들로 화장, 성형, 헤어스타일 등을 언급했으며, 특

히 의복관리는 바람직한 자신의 외모표현을 창조

해나가기 위해서 기타의 외모관리와 함께 매우 중

요한 연구 주제라고 하였다. 

현대인들에게 몸은 개인의 자아 정체성의 일부

로서, 자신들이 갖는 이상적인 이미지의 몸을 실

현하기 위해 수행하고 완성하는 일종의 프로젝트

로 간주되는 경향을 가지게 되었고, 소유자의 각

성과 노력으로 변화 가능한 실체로 인식되었다

(Shilling, 1993/2011). 성별과 연령의 구분 없이 많

은 사람들이 외모에 관심을 갖게 됨에 따라, 이상

적인 신체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한 외모관리행동들

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외모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행동들도 

목격되고, 사회전반에 외모지상주의가 만연하게 

된다. 이는 신체만족도가 낮고 외모를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청소년기의 여고생들에게 더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최근 SBS 프로그램『동상이

몽, 괜찮아 괜찮아!』에서는 성형수술에 중독된 여

고생과 그 딸을 걱정하는 어머니의 고민이 소개되

었고(Go, 2015), 평소 동경하는 아이돌 연예인의 

무대의상처럼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다니는 여고

생의 사연이 나오기도 하였다(Yoo, 2016). 

국내 선행연구에서 여고생의 외모관리를 다룬 

것들을 살펴보면, Kim and Wee(2015)는 여고생의 

경우 친구와의 외모비교가 헤어 및 스타일 관리, 

얼굴관리, 체중관리, 청결관리의 모든 외모관리 영

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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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결과를 도출하였으며, Min(2008)과 Park(2014)는 

신체불만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미디

어는 외모지상주의 가치형성으로 성형과 같은 신

체변형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밝혔

다. Lee(2008)는 의복, 피부관리, 화장, 미용성형, 

몸매관리, 헤어의 6개 요인으로 청소년의 외모관

리 양상을 분석한 결과, 의복행동이 가장 높은 수

준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또한 Kim and Kim(2002)의 연구에서 여고생은 

목욕, 피부손질, 머리손질과 같은 소극적인 수준

의 외모관리행동을 많이 하며, 약물 복용, 섭취 

조절, 신체변화처럼 위험한 행동은 적게 한다는 

결과를 보였다. 반면 Lee(2012)의 연구에서는 의

복관리, 체중관리, 피부관리, 헤어관리, 외모변형

행동으로 여자 청소년의 외모관리를 살펴보았을 

때, 여고생의 외모관리가 피부관리와 헤어관리뿐

만 아니라, 전문기관을 통한 체중 및 피부관리, 

성형수술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각 연구의 시기에 따라 여고생은 외모

관리에 대한 태도와 그 행동수준에 차이가 있었으

며, 이에 한국 여고생의 외모관리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그 변화의 추이를 파악할 필

요가 있다. 그러므로 현재 한국 여고생의 외모관

리 양상에 대한 분석을 수행함과 동시에 여고생의 

얼굴관리, 외모변형, 체중관리, 의복관리에 주목하

여 이와 관련된 심층면접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청소년의 외모관리 구분은 선행연구자별로 상이했

지만 본 연구에서 여고생의 얼굴관리, 외모변형, 

체중관리, 의복관리에 특히 주목하는 이유는 외모

관리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얼굴관리, 체중관리, 의

복관리가 높은 빈도로 언급되고 있기 때문이며, 

이와 함께 증가하는 청소년의 미용성형을 살펴보

고자 외모변형을 포함한 것이다. 

Ⅲ. 연구방법

1.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청소년의 신체불만족과 외모관리에 

관한 연구로 여고생을 대상으로 한 질적 연구이

다. 청소년은 취약한 연구참여자군에 속하기 때

문에, 연구 시작 전에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

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로부터 심의 승인

을 받은 후 연구를 수행하였다(승인번호 IRB No. 

1607/001-011). 

정보제공자 선정을 위한 설문조사와 본 심층인

터뷰를 모두 실시하기 전에 연구목적 및 필요성, 

연구내용을 설명한 후에 동의한 사람에 한하여 배

포 및 수집을 진행하였다. 청소년 본인의 동의 외

에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동의도 필요하므로, 심층

인터뷰 뿐만 아니라 설문조사도 오프라인 서면으

로 실시하였다.

2. 정보제공자 선정

여러 선행연구에서 소수의 인터뷰 대상자로 의

미 있는 결론을 보여주는 질적 연구들이 나오고 

있다. 질적 연구는 적은 수의 응답자로부터 자세

한 정보를 얻는다는 장점을 가진다. 본 연구는 실

존적인 연구로서 있는 그대로의 현상을 진정성 있

게 기술하고자 했으며, 유사한 연구(Hong & Park, 

2015; Hwang & Cheon, 2011; Jun & Ha, 2014)를 참

고하여 심층인터뷰의 적정 정보제공자 수를 10명

으로 산출하였다. 정보제공자는 지인 소개를 중심

으로 한 편의표본추출법(convenience sampling)과 눈

덩이 표집방법(snowball sampling)으로 모집하였다. 

심층인터뷰의 대상자 선정의 기준을 Koo and Ha 

(2010)의 한국판 청소년용 대상화된 신체의식 척

도(Korean version of objectified body consciousness 

scale for youth: K-OBC-Y)로 한다. K-OBC-Y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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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o and Ha(2010)가 Lindberg et al.(2006)이 제작했

던 OBC 척도 원 문항을 3차에 걸친 번안/역번안 

후, 타당도를 분석하고 신뢰도를 검증하여 14개 

문항이었던 척도 문항을 9개의 최종 문항으로 제

안한 것이다.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부터 ‘매우 그렇다’ 7점까지의 리커트(Likert)식 척

도로 평가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대상화된 신체의

식 수준이 높은 것을 뜻한다. 설문문항 번호 1∼4

는 신체감시성, 번호 5∼9는 신체수치심 하위척도

를 나타낸다. 

이후 심층인터뷰로 이어지는 바탕이 되는 설문

이기 때문에, 청소년의 보호자 동의를 얻어 심층

인터뷰를 수행할 수 있는 고등학생들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서울의 강남과 강북에 

위치하는 인문계 고등학교 1, 2, 3학년 여고생 66

명에게 설문을 실시하였다. 모든 척도에 같은 답

을 하는 것과 같이 응답이 불성실한 6명의 설문은 

제외시켜, 총 60명의 여고생(고 1: 17명, 고 2: 26

명, 고 3: 17명)의 K-OBC-Y를 계산하였다. 60명의 

여고생들의 설문을 분석하여 산출된 문항별 평균

값은 신체감시성 19.31, 신체수치심 18.77이었으며, 

전체 문항의 평균값은 38.08로 나타났다. 설문을 

마친 여고생 중 K-OBC-Y점수가 평균인 38.08보다 

높은 여고생을 대상자로 선정하여, 보호자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대상자를 제외하고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총 10명의 정보제공자를 

최종 분석하였다.

3. 자료수집 및 분석

심층인터뷰는 2016년 7월 16일부터 7월 29일까

지 총 2주에 걸쳐 실시하였다. 인터뷰 이전에 연

구주제, 목적, 방법, 진행절차에 대해 설명하였으

며, 인터뷰 녹취에 대한 동의를 얻었다. 인터뷰는 

각 정보제공자와 1:1로, 정보제공자가 편안하다고 

느끼는 장소에서 1시간에서 1시간 30분 동안 진

행되었다. 

정보제공자들에게 신체불만족과 외모관리에 관

한 질문을 중심으로 인터뷰 내용을 구성하되, 정

보제공자가 이야기의 흐름을 이끌며 자유로운 이

야기가 이루어지게 실시하였다. 인터뷰의 내용이 

주제에서 벗어나거나, 추가적인 질문을 해야 하는 

경우에만 연구자가 질문하는 반구조화 심층면접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모든 인터뷰 내용을 녹음하

였고, 인터뷰 중 정보제공자의 비언어적 요소들은 

연구자가 별도로 메모하였다. 인터뷰 후 모든 내

용은 깊게 검토하여 각 자료들을 주제 목록으로 

만들어, 이들 주제들이 모든 자료를 다룰 수 있으

면서도 중복되지 않도록 횡단적·범주적 지표화

(cross sectional and categorical indexing)에 따라 일

관된 지표체계를 갖추어 분류하였다. 이러한 분류

와 분석 과정은 2∼3차례 반복하여 연구 결과에 

대한 정확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4. 정보제공자 특성

심층인터뷰를 진행한 정보제공자 10명의 특성

을 살펴보면, 모두 서울시 내의 인문계 고등학교 

여학생이었으며, 고등학교 1학년 3명, 2학년 4명, 3

학년 3명이다. K-OBC-Y가 모두 40 이상으로 또래

보다 높은 신체의식을 가진 10명의 정보제공자들

은 공통적으로 신체불만족을 느끼고 있었다. 정보

제공자들은 인터뷰 중 신체불만족에 대한 표현과 

그 영향요인 및 이상적 신체이미지에 대해서 이야

기했으며, 현재 그들이 행하고 있는 얼굴관리, 외

모변형, 체중관리, 의복관리에 대해 자유롭게 답했

다. <Table 1>은 정보제공자의 개인적 특성을 정리

한 것이며, 본 연구에 등장하는 모든 정보제공자

의 이름은 가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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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한국 여고생의 신체불만족과 
외모관리

본 연구에 참여한 여고생들의 인터뷰를 통해, 

한국 여고생들이 그들의 신체에 대한 불만족 표현

과 그 영향요인이 부모, 또래, 미디어로 인해 형성

된 이상적 신체이미지로 인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현재 그들이 가지는 이상적 신체이미지

의 구체적 특성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얼굴관리, 

외모변형, 체중관리, 의복관리에 대한 각 정보제공

자들의 응답을 통해 여고생들의 외모관리는 매우 

일상적이고 기본적인 행동양식이 되었으며, 그들

은 각 외모관리 시에 자신의 신체불만족을 고려한 

외모관리를 수행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자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체불만족

1) 신체불만족의 표현

전체 정보제공자 10명은 본인의 몸에 관한 불

만족들을 인터뷰 내내 이야기 하였다. 여고생 10

명 중에서도 신체의식이 높은 편에 속하는 이보미

(K-OBC-Y: 51)와 조수아(K-OBC-Y: 47)는 연구자

에게 여러 번 자신의 콤플렉스에 대해서 설명했다. 

“제 콤플렉스는 눈이랑 다리에요. 다리가 잘 붓

고, 근육이 너무 커요. 다리가 정말 스트레스에요. 

사진 찍을 때 얼굴도 신경 쓰여요. 친구들이랑 찍

으면 제가 막 오징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 

키부터 미달이에요.” (조수아, 17세, 고3)

 

인터뷰에 참여한 10명의 여고생 모두 본인의 키

와 체중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평가를 하지 못했으

며, 정상범위보다 더 마른 몸을 원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신체질량지수인 BMI(신체질량지수)로 살펴

본 10명의 체형은 비만범위인 2명을 제외한 8명의 

BMI는 18.07에서 21.67로 정상범위에 해당하였다. 

오히려 낮은 체중보다는 낮은 체지방률로 보기에 

말라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

는 여자 청소년들이 마른 몸을 선호하고 주관적인 

몸 인식을 하고 있다는 선행연구들(Kim & Yoon, 

2009; Kim, & Kim, 2010)의 결과와 동일하였다. 

“허벅지가 몸에 비해 굵은 편이에요. 지금보다 

조금 말랐으면 좋겠는데 또 완전 마른 건 싫어요. 

몸무게는 상관이 없는데 몸매를 봤을 때 빠져 보

이면 좋겠어요.” (김서윤, 17세, 고3)

이름(가명) 성별 나이(만) 학년 K-OBC-Y

1 조수아 여 17세 고등학교 3학년 47

2 강효민 여 16세 고등학교 2학년 42

3 장세영 여 16세 고등학교 2학년 40

4 이보미 여 16세 고등학교 2학년 51

5 최하린 여 16세 고등학교 2학년 44

6 김서윤 여 17세 고등학교 3학년 42

7 신예나 여 15세 고등학교 1학년 44

8 박채아 여 17세 고등학교 3학년 41

9 배지원 여 15세 고등학교 1학년 41

10 민서연 여 15세 고등학교 1학년 40

※모든 정보제공자의 이름은 가명이다.

Table 1. 정보제공자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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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의 정보제공자들은 그들의 신체를 어떻게 

지각하는지에 대해서 신체부위별로 불만족을 표현

하였으며, 자신의 얼굴과 몸매에 대한 개선이 필

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다리와 팔의 살

과 근육에 대해서는 굵고 두꺼워 없애버리고 싶다

는 표현이 많았으며, 얼굴의 눈, 코, 얼굴형 등에 

대해서는 “예쁘지 않다, 거슬린다, 슬프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등의 감정적이고 주관적인 말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았다. 

 

“종아리부터 보게 되요. 종아리 살이랑 알이 조

금 있어가지고요. 이걸 없애고 싶어요. 툭 튀어 나

온 게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수술도 생각하게 되

요.” (장세영, 16세, 고2) 

“코가 제일 큰 불만족이에요. 손가락을 콧대에 

가로로 두었을 때, 손가락에 눈두덩에 닿으면 코

가 진짜 낮은 거래요. 너무 슬퍼요. 코가 너무 낮

아요.” (신예나, 15세, 고1)

 

또한, 거울을 보거나 일상생활에서 마주치는 사

람들에게서 자신이 불만족하는 신체부위에 대한 

강한 관찰을 보이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침울하

거나 우울하다는 말과 자신의 신체에 대해 자신감

이 없어진다는 표현으로 이어졌다. 

 

“코가 너무 안 예쁘고 콤플렉스에요. 거울 보면 

코가 가장 거슬려요. 코랑 얼굴형이랑 눈이랑 다 

거슬려요. 저 샤워하려고 옷 다 벗고 거울 앞에 서

면 침울해져요. 보이는 부분만 마른 건데... 전 마

른편이 아니고 보통이에요.” (최하린, 16세, 고2)

“다른 사람들 허벅지부터 눈에 들어와요. 뱃살

도 그렇고 팔뚝도요. 지나가는 사람들 보면 다 말랐

어요. 다 예뻐요.” (강효민, 16세, 고2) 

신체불만족이 낮은 자아존중감을 초래하는 것

(Kim, 2014; Lee & Yoo, 2015; Park & Choi, 2008)

을 그들의 신체불만족 표현 속에서 나타났다.

2) 신체불만족의 영향요인

앞서 살펴본 여고생들의 신체불만족은 부모, 또

래, 미디어로부터 받은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영향과 몸과 얼굴에 대한 이상적 신체이미지 형성

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로 인한 것이었다. 정보제

공자들은 이러한 영향요인들로 만들어진 이상적인 

기준을 외모평가의 잣대로 두어, 본인의 신체에 

대한 비교와 평가로 불만족을 보이고 있었다. 

부모의 외모비교와 그에 대한 태도로 인해 그

들은 자신의 외모인식 형성과 평가를 하고 있었으

며, 이는 신체불만족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

보미는 저체중 범위에 매우 가까움에도, 부모로부

터 여태까지 한 번도 자신이 마른 몸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을 뿐더러 자매와의 몸매를 비교하

는 말로 인해, 자신의 몸에 불만족을 느끼며 더 살

을 빼야 한다고 했다. 

 

“전 마른 편이 아니에요. 엄마가 몸무게에 대해

서 조금 예민하셔가지고요. 저한테 압박을 주세요. 

‘살 빼야 되지 않겠느냐, 살이 더 찐 것 같다, 운동

해라’ 이러셔서... 여동생은 엄청 더 말라서 엄마가 

비교해요. 동생이 저보다 키도 크고요. 엄마가 저

한테 한 번도 말랐다고 말해준적이 없어서 전 그

렇게 생각해 본적이 없어요.” (이보미, 16세, 고2)

 

배지원은 이보미와 조금 다른 형태로 부모로부

터 신체불만족에 영향을 받고 있었다. 그녀는 평

소 엄마에 대해 깊은 신뢰감을 느끼고 있었으며, 

그렇기에 엄마가 자신의 신체에 대해 평가하는 말

들을 통해 자신의 신체불만족이 형성되었다고 답

했다. Cho and Kim(2008)에 따르면, 부모가 마른 

몸매에 대한 신념이 높으면 자녀도 마른 몸매에 

대한 신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부모

의 몸에 대한 인식이 청소년기 자녀가 몸에 대한 

인식에 큰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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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뚝이 좀 부담스러워요. 엄마도 그렇게 말하

고... 전 팔뚝이 얇은 편이 아니에요. 엄마가 객관

적인 편이시라 엄마 말을 잘 믿어요. 엄마가 지적

을 많이 하세요. 엄마가 말하는 게 싫진 않아요. 

인터넷 정보보다 엄마의 말이 더 중요해요.” (배지

원, 15세, 고1)

 

정보제공자들은 또래집단인 학교, 학원 친구들과 

다양한 주제의 외모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 중에

서 또래 간에 예쁘다는 외모평가를 받는 친구들의 

존재와 다이어트나 성형으로 외모가 변한 친구들로 

인해 본인의 신체에 불만족을 야기하기도 했다. 

 

“그런 애들 보면 부럽긴 해요. 친구들 중에 몸

매가 예쁜 애들이요... 그런 애들이랑 같이 다니면 

자존감이 낮아져요. 저는 누가 봐도 신경 쓴 게 티

가 나는데, 걔는 그런 티가 안 나는데 더 예뻐요. 

그럼 집에 가고 싶어져요. 신경을 안 써도 예쁜 친

구 보면, 저한테 너무 화가 나고 삐뚤어져요. 너무 

짜증나요. 진짜...” (신예나, 15세, 고1)

 

사회문화적 영향요인 중에서 미디어는 여고생

들의 신체불만족에 가장 큰 영향력을 보이고 있었

다. 그들은 주로 스마트폰을 이용해 모바일 포털

사이트 네이버(www.naver.com)에 업로드 된 �겟잇

뷰티�, �화장대를 부탁해�, �더바디쇼�, �렛미인�

등 TV 뷰티 프로그램의 영상 편집본, 유튜브의 뷰

티 크리에이터 영상들과 다음 카페 ‘뉴빵’, 어플리

케이션 ‘피키캐스트’, SNS ‘인스타그램’, ‘페이스

북’의 뷰티정보를 매일 매우 높은 빈도로 접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정보를 보면서 외모에 대한 관

심이 강해지고 이상적인 외모 신체불만족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꼽았다. 

 

“뷰티 프로그램 같은 게 저한테 영향을 많이 

미친 것 같아요. 왜냐면 가만히 있을 때는 일상생

활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갔는데, 틀면 항상 

이런 프로그램이 나오잖아요. 너는 얼굴에서 이게 

모자라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것 같고...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조수아, 17세, 고3)

“이게 다 페이스북 때문인 것 같아요. 페북 스

타 같은 사람이 사진 찍어서 올리는 거 보면 몸이 

말랐는데 이런 거 보니까 몸에 대한 기준이 높아

지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다리가 젓가락 같

고...” (장세영, 16세, 고2) 

 

이러한 영향요인들로 인해 형성된 한국 여고생

들의 이상적 신체이미지는 또다시 신체불만족을 

느끼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 정보제공자 10명 모

두 자신만의 확고한 이상적 신체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다. 

3) 이상적 신체이미지 

10명의 여고생들은 신체이미지에 대해 신체부

분별로 구체적 외모지향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11자 복근, 1자 다리, 큰 키, 큰 골반과 가슴, 걸크

러쉬(girl crush)가 느껴지는 센 이미지의 얼굴, 갸

름하고 작은 얼굴, 걸어본 적 없는 것 같은 종아리 

등 몸과 얼굴의 부분별 이상적 이미지를 답했다. 

 

“근육이 많이 튀어나오지 않은? 한 번도 안 걸

어본 다리 같은 거요. 알이 두드러지지 않는 다리

가 예쁜 것 같아요.” (조수아, 17세, 고3)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몸매는... 여자들이 

생각하는 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다 마르고 11자 

복근에 골반 넓고, 남자들이 좋아하는 몸매요. 마

르고 봐야 해요. 일자다리. 무조건 얇아야 해요.” 

(이보미, 16세, 고2) 

“센 언니 스타일이 워너비에요. 걸크러쉬요. 하

얗고 여리여리하고 센 얼굴이요.” (배지원, 15세, 

고1) 

 

워너비(wannabe)는 유명 연예인들에 대한 동경

으로 그들처럼 되고자 하는 것을 뜻하며(Ko & 

Kwak, 2011), 정보제공자별로 그들의 워너비에 대

해 아이돌부터 배우까지, 비슷한 또래부터 40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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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까지 각자 약간의 차이가 있었지만, 마른 체

형에 대한 선호는 공통적으로 매우 높았다. 

 

“워너비는 현아에요. 아 진짜 현아. 그리고 전

지현이요. 전지현이 딱 전형적인 완벽한 몸매인 

것 같아요. 얼굴 작고 다리길고. 현아는 이목구비 

뚜렷하고 세게 생긴 얼굴을 좋아해서 마음에 들어

요.” (최하린, 16세, 고2) 

“외모적으로 한예슬이 좋아요. 눈이 너무 예뻐

요. 전체 다 갖고 싶어요. 다리가 한예슬처럼 예쁜 

다리가 되고 싶어요. 다리를 꼬았을 때 허벅지 살

이 튀어 나오는 게 싫어요.” (박채아, 17세, 고3) 

Jang and Kim(2006)이 신체이미지 지각을 여자 

초등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의 세 연령 집단별로 

살펴본 연구에서 고등학생 집단이 초등학생과 대

학생 집단에 비해 자극물인 비디오미디어 시청 후 

가장 크게 신체이미지 변화를 보인 것과 같이, 여

고생들의 이상적 신체이미지 형성에 미디어 노출

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외모관리

1) 얼굴관리

정보제공자들은 모두 화장을 통해 그들의 얼굴

관리를 행하고 있었다. BB 크림, 파운데이션, 쿠션

팩트 등의 피부색조와 틴트나 립밤 정도는 기본적

인 화장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학교의 반 친

구들 중 1∼2명을 제외한 전체가 기본 화장을 하

고 있다고 답했다. 

 

“반에서 화장하는 애들이 더 많아요. 아무리 안 

해도 BB에 입술은 기본적으로 발라요. 거의 90%

가 기본화장은 해요. 입술에 색이 없으면 기본적

으로 사람이 아파보이죠.” (민서연, 15세, 고1)

처음 화장을 시작할 때에는 인터넷과 TV의 뷰

티 프로그램 영상들을 보며 따라했다고 대부분이 

답했다. 특히, �겟잇뷰티�는 프로그램에 나오는 화

장법뿐만 아니라, 소개되는 제품들에 대한 신뢰로 

실제 구매로 많이 이어지고 있었다는 점에서 그 

영향력이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외에도 어플리

케이션 ‘피키캐스트’와 유튜브(YouTube)의 뷰티 

크리에이터의 영상을 참고하고 있었다. 이는 성인

여성의 인구통계적 특성 중 화장행동에 가장 큰 

영향력이 매체접촉도라고 밝힌 Choi and Kang(2007)

의 연구와 일치하는 것으로, 화장행동에 미디어의 

영향과 중요성을 알 수 있다.

 

“제일 처음 본 게 겟잇뷰티에요. 확실히 겟잇뷰

티를 보고 나서 물건을 사는 게 많아지는 것 같아

요. 이게 겟잇뷰티에 나왔는데 이게 그렇게 좋대 

라고 하면 ‘아? 정말? 한번 사볼까?’하고 사보고... 

그리고 팁 같은 걸 많이 얻어가니까 도움이 많이 

돼요. 직접 화장을 해보게 되고요.” (이보미, 16세, 

고2)

 

화장의 정도는 기본화장을 하는 김서윤부터 기

본 피부색조, 아이브로우, 아이라이너, 섀도우, 마

스카라, 컬러렌즈, 쉐이딩, 하이라이터, 컨실러까지 

하는 신예나까지 정보제공자별로 달랐다. 학교 규

정이 강한 곳을 다닌다는 정보제공자들은 맨 얼굴

로 등교하고, 매 쉬는 시간 10분마다 하나씩 화장

을 해서 하교 때에는 완전히 화장을 마치고 간다

고 설명해주었다. 

 

“학교 갈 때는 쌩얼로 가요. 학교 갈 때 아침엔 

선도부가 서있으니까 못하고요. 몰래몰래 수업시

간에 하거나 쉬는 시간에 하거든요. 애들이 수업 

다 끝날 때쯤 화장을 다해요.” (강효민, 16세, 고2)

 

여고생 10명의 한 달 화장품 구입비용은 정보

제공자별로 5천원에서 5만원 정도였다. 화장을 연

하게 한다고 화장품 구입비용이 적은 것이 아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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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피부색조 화장품에는 고급 브랜드를 구입하

는 것과 같이 돈은 더 투자하는 경향을 보였다. 

“작년에 아리따움에서 40만원 쓰고, 올리브영

에서 30만원 썼어요. 좀 많이 쓰긴 해요. 섀도우랑 

립스틱을 많이 사요. 쇼핑은 근처 화장품 가게를 많

이 가고요.” (최하린, 16세, 고2) 

“아모레퍼시픽 선쿠션이요. 진짜 비싼데 엄청 

좋아요. 어린이날 용돈 받아서 샀어요. 알아보니까 

이게 민낯쿠션으로 유행 했대요. 인터넷으로 알아

보다가 이걸 골랐어요.” (배지원, 15세, 고1) 

 

여중생들은 10대만의 전용 화장품 브랜드를 소

비하는 것이 그들의 즐거운 일상이며 하나의 집단

으로 결속시키는 소비행위라고 한 것(Hwang & 

Cheon, 2011)과 달리, 여고생들은 10대 전용 화장

품 브랜드를 저렴해서 편하게 쓰는 것으로 인식하

고 있었으며, 가격적인 부담에도 불구하고 백화점 

명품 브랜드의 화장품 소비까지 일어나고 있었다. 

정보제공자들은 화장품과 화장법 공유를 통해 

친구들과의 친분관계를 쌓게 된다고 답하기도 했

으며, 친하게 지내는 무리들은 동일한 화장을 한

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솔직히 여고라서 첨에 들어올 때 걱정을 많이 

했어요. 멀리서 오기도 했고, 친구 없을까 봐요. 근

데 애들이랑 처음에 친해지는 방법이 화장이었어

요. 집에 가기 전에 화장할 때 애들이 화장품 쪽으

로 다들 몰려요. 그러면 그때 친해져요. 나 이거 

쓰는데 엄청 좋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산 것

도 많아요.” (장세영, 16세, 고2) 

“친구들 화장을 보면 무리에 따라 화장이 달라

요. 어떤 친구 무리는 쌍액(쌍꺼풀액)을 하거든요. 

걔네들은 앞트임 아라(아이라이너)도 해요. 그 무

리는 그거랑 섀도우도 엄청 진하게 해요.” (배지

원, 15세, 고1) 

Hwang and Cheon(2011)이 여중생을 대상으로 

화장 행위 및 화장품 소비에 대한 인터뷰를 수행

을 통해, 여중생에게 화장은 또래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결속시키는 우정의 매개체라는 결과가 

여고생과도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화장은 그들에게 학업으로 인해 생겨난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수단이 되기도 했으며, 자신

의 콤플렉스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이기도 했다. 

 

“저는 화장하는게 스트레스가 풀린단 말이에

요. 얼굴의 모습이 변하는 게 좋아요. 스트레스를 

그걸로 푸는데 화장을 하면 날라리 취급을 하니까 

그게 웃기는 거예요. 화장을 잘 해도 공부를 잘하

는 사람도 많고, 지금 잘 나가는 사람들 화장하고 

다니는데 뭐가 문제인지.” (조수아, 17세, 고3) 

“화장할 때 눈 화장만 20분해요. 더 크게 보이

려고요.” (박채아, 17세, 고3) 

 

이렇듯 화장이라는 행위는 한국 여고생에게 단

순한 외모관리를 넘어서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

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외모변형

정보제공자 10명 모두 눈, 코, 가슴, 얼굴 윤곽 

등 외모변형을 위한 성형수술에 대한 세세한 계획

을 가지고 있었다. 대부분은 수능을 마치고 성형

을 받아, 대학 입학 전에 달라진 모습을 얻고 싶다

고 했다. 그들은 몇몇 미디어에서 접했던 정보와 

또래집단의 이야기에 의해, 본인이 불만족하다고 

느끼는 신체부위의 성형수술을 반드시 감행하겠다

는 의견을 밝혔다. 인터넷 카페와 SNS에 올라오는 

성형후기를 보거나, 주변 친구들의 성형수술 이야

기를 통해 구체적인 성형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중학교 때부터 계획한 성형이 있어요. 윤곽수

술을 젤 먼저 할 거예요. 얼굴라인이요. 턱이 완전 

콤플렉스여서요. 이상해요, 제 턱. 코는 낮아서 엄

마가 해준다고 했어요. 제 얼굴 라인이 안 예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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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아요. 하자에요.” (이보미, 16세, 고2)

“눈이 콤플렉스에요. 전 쌍꺼풀 수술이 하고 싶

어요. 졸려 보인다는 이야기도 많이 듣고요. 수능 

끝나고 바로 할 계획이에요.” (김서윤, 17세, 고3)

 

인터뷰 당시 성형수술을 받은 정보제공자는 최

하린과 배지원이었으며, 두 명 모두 눈 부분을 성

형했다. 또한 추후에 다른 신체부위의 외모변형에 

대해서도 계획을 하고 있었다. 

 

“전 앞트임이랑 뒤트임 했는데 막혔어요. 쌍꺼

풀은 다 하니까 그건 성형수술도 아니죠. 하고 싶

은 데 엄청 많아요. 딱 두 군데 나중에 꼭 할 건데

요. 코랑 가슴이요. 저는 여자는 무조건 가슴이 커

야한다고 생각해요. 가슴이 크면 무슨 옷을 입어

도 예쁘고, 배가 좀 나와도 가슴이 있으면 커버가 

되거든요.” (최하린, 16세, 고2) 

“제가 중학교 2학년부터 쌍액하고 쌍꺼풀 테이

프 하고 다녔거든요. 엄마가 보다 못해서 그냥 좀 

쌍꺼풀수술을 하라고 했어요. 젤 처음엔 무서워서 

안한다고 했어요. 생각해보다가 엄마가 말이 맞는 

것 같아서요. 하고 나니까 만족하고 아무것도 화

장 안하고 나기기도 편하고 좋아요. 보조개 수술

도 하고 싶어 졌어요” (배지원, 15세, 고1) 

인터뷰 중 성형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많이 언급하는 것이 tvN의 프로그램 �렛미인�이었

다. 장세영은 �렛미인�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이 프로그램을 보고나서 양악수술이 하고 

싶어졌다고 답했다. 

 

“전 렛미인 좋다고 생각해요. 성형하고 나면은 

그 사람이 예뻐지고 당당하게 다닐 수 있게 된 

거? 괜찮은 것 같아요. 렛미인 보고 양악이 하고 

싶어졌어요.” (장세영, 16세, 고2)

장세영을 제외한 9명은 모순적인 현상을 보였

는데, �렛미인�과 같이 TV에서 보여주는 과도한 

성형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성형의 위험

성을 걱정했지만, 이와 동시에 성형으로 예뻐진 출

연자의 모습을 부러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솔직히 렛미인은 필요 없는데 굳이 극한 변

화? 일부러 보여주려고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일부러 필요 없는데 턱이 긴 사람인데 전신까지 

다 한다던가. 이런 거 보면 보여주기 식인 것 같아

요. 그런데 그거 또 보면 예뻐지긴 하니까. 애들 

렛미인 보고 학교 오면 나도 전신 다해야겠다는 

이야기도 하고 그랬어요. 지방흡입 해야겠다고 애

들이랑 이야기 하고, 다리에 근육이 너무 많다고 

근육을 다 잘라내고 싶다고 말하고 그래요.” (조수

아, 17세, 고3)

 

3) 체중관리

5명의 정보제공자들은 그들의 공통된 이상적 

신체이미지인 날씬한 몸을 위해서 체중관리를 위

한 다이어트를 실행하고 있었다. 1일 1식, 단식, 소

식, 원푸드 다이어트, 해독주스, 단백질 파우더 섭

취로 식이조절만을 하거나 요가, 스트레칭, 헬스, 

줄넘기 등의 운동을 병행하고 있었다. 

 

“월화목금일은 학원마치고 피트니스가서 운동

해요. 1시간반정도? 또 유튜브에서 운동영상같은

거 스트레칭이나 그런거 근력운동 따라해요. 먹는 

것도 조절해요. 아침에 미숫가루, 점심은 그냥 먹

고, 저녁은 저염식으로 먹으려고 노력해요. 단백질 

파우더를 운동 전후로 먹고 있어요.” (최하린, 16

세, 고2)

“하루에 한 끼 먹고 줄넘기해요. 일주일 3번, 

하루에 2000개씩 줄넘기 하고, 시간 날 때 다리운

동하고요. 점심때 1일 1식 하는데 과일은 조금씩 

먹어요.” (이보미, 16세, 고2) 

“제가 한번 독하게 마음을 먹으면 진짜 아무것

도 안 먹고 빼거든요. 좋아하는 오빠한테 연락하

려고 한 달 동안 8kg 뺐어요. 하루에 200㎖ 우유 

하나 먹었고, 8시 이후에는 물도 안 먹었어요.” 

(신예나, 15세, 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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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를 하지 않고 있다고 말한 나머지 5명

의 여고생들은 다이어트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특

이하게도 그 중에서 강효민과 장세영은 현재 자신

의 몸보다 날씬해지고 싶지만 얼굴만을 관리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 본인이 생각하는 이상적

인 몸에 도달하기 위한 실행이라 할 수 있는 다이

어트가 어려우며, 남에게 잘 보이는 부분이 얼굴이

기에 화장이나 피부관리를 통한 얼굴관리가 더 효

과적인 외모관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 하였다. 

 

“어차피 노력해서 다이어트 하면 뭐해요? 사람

은 아무리 살을 빼도 안 예뻐져요. 주위에 애들도 

그렇구요. 가슴살도 빠지고... 화장해서 얼굴 가꾸

는 게 더 효과적이에요.” (강효민, 16세, 고2)

 

현재 다이어트를 하고 있다고 답한 정보제공자

들은 다이어트 정보를 친구, TV 건강프로그램, 포

털사이트와 SNS 검색을 통해 얻었다고 했으며, 다

이어트를 하고 있지 않다고 답한 정보제공자들은 

현재는 하고 있지 않지만 주변에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친구들이 성공한다면 그 방법으로 시도해보

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다이어트는 운동하는 그런 것 보다는 ‘먹으면 

빠진다’ 이런 걸 좋아해요. 포카리스웨트를 하루 

종일 먹으면 살 빠진다고 하더라고요. 교회친구가 

한다고 하는데 그 친구가 잘 되면 해보려 구요.” 

(장세영, 16세, 고2) 

 

이는 전문가가 보여주는 시연과 정보들로부터 

영향을 쉽게 받고 있는 화장과 성형과는 달리, 다

이어트에 대한 정보는 주변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

는 또래 친구들의 성공과 실제 후기에 더 의존하

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패

션·뷰티 TV미디어 이용이 많을수록 외모관리 소

비행동이 높아지고, 연예인모방, 유행지향, 타인의

식, 시술관리에서는 미디어 신뢰도가 조절효과를 

보였으나 몸매관리에는 영향력이 없다는 연구

(Park & Hwang, 2015)와는 일치되는 결과이나, 다

이어트 실행 여부에서도 미디어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연구(Kim & Kim, 2010)와는 불일

치하였다. 

4) 의복관리

정보제공자들은 교복이 아닌 사복을 입을 때에

는 자신만의 기준을 세워서 옷을 입고, 자신의 스

타일을 옷으로 표현하고 있었다. 이는 청소년의 

외모관리 중에서 의복관리가 바람직한 외모표현을 

위한 것이며(Cash & Pruzinsky, 1990/2000), 가장 빈

번하게 일어나는 외모관리라는 연구결과(Lee, 2008)

와 일치한다. 

그들은 경험을 통해 더 나은 몸매로 자신을 드

러낼 수 있는 옷차림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으며, 

주로 자신 없는 신체부분을 가리거나 눈속임을 하

는 형태로 의복을 착용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

었다. 

 

“저 약간 다리가 안 예뻐서 바지를 짧은걸 안 

입어요. 긴 바지만 입거나 치마만 입어요. 바지도 

일자 통바지요. 허벅지가 약간 좀 콤플렉스여서 

반바지를 안 입어요.” (이보미, 16세, 고2)

“옷 입을 때 허벅지랑 팔뚝 살을 커버할 만한 

걸로 입어요. 오프숄더 원피스 입으면 팔은 약간 

하늘하늘하고 팔뚝이 안보여요. 제가 어깨는 안 

넓고 팔목은 얇으니까 그게 드러나서 커버돼요. 

바지보다는 치마를 입어요. 치마가 너무 짧으면 

허벅지가 보이니까 허벅지가 두꺼운 게 티 나잖아

요. 무릎위로 15센티? 딱 다리라인 예뻐 보이는? 

내가 봤을 때 괜찮다 하는 라인 까지만요.” (신예

나, 15세, 고1)

“옷 입을 때 가슴 때문에 티를 큰 걸로 입어요. 

작은 거 입어서 가슴이 드러나면 멍청해 보이고 

아줌마처럼 보이는 것 같아요. 하의로 스키니는 

입는데 치마는 안 입어요. 안 어울리고 어릴 때부

터 안 입었어요.” (박채아, 17세, 고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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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대부분의 정보제공자들이 고등학생처럼 

보이는 옷보다 조금 더 연령이 높은, 20대 초반처

럼 보이는 스타일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거주지역과 학교주변으로부터 거리가 있는 

곳에서 친구들이나 남자친구와 시간을 보내는 경

우처럼, 학교, 학원, 집이라는 일상에서 벗어난 상

황에서 정보제공자들이 신경 써서 입는 사복에서 

나타나는 특징이었다.

 

“나이 들어 보이는 스타일을 좋아해요. 20대 초

반정도? 하늘하늘한데 비치는 성숙한 블라우스요. 

청바지는 다리가 두꺼워 붙는 건 못 입구요. 일자 

아님 배기 입어요. 배기도 귀여운 스타일이 많아

서 그런 것 중에서 좀 나이 들어 보이는 걸 찾아

서 입어요. 왠지 모르겠는데 남자친구랑 만날 때

는 어른스럽게 입어요. 고등학생처럼 보이는 옷을 

입기보다는 어른스럽게 입고 싶어요.” (신예나, 15

세, 고1) 

“친구들이랑 어디 놀러가거나 하면 신경 써서 

입는 편이에요.” (김서윤, 17세, 고3) 

 

그들은 어플리케이션 ‘스타일쉐어’, SNS 인스타

그램, 인터넷 쇼핑몰에서 코디를 참고한다고 했으

며, 정보제공자의 일부는 모델이나 유명인의 몸매

가 자신들과 달라 그대로 따라 입는 것에 대하여 

거부감을 드러냈다. 

“쇼핑몰이나 스타일쉐어에 올라오는 거 보고 

거기서 검색해서 비슷하게 입으려는 편이에요.” 

(이보미, 16세, 고2)

“블로그랑 네이버 패션․뷰티에 뜨는 코디랑 스

타일쉐어 어플에서 코디를 참고해요. 그런데 연예

인들은 아무래도 일반인들이랑은 다르게 입고, 몸

매도 다르니까 그대로 따라 입기는 힘들어요.” (최

하린, 16세, 고2) 

 

타인의 시선에 대해 민감한 청소년기의 특징은 

의복관리에서도 나타나는데, 마음에 들지 않는 옷

을 입고 외출했을 때 불편한 마음을 표현했다. 그

리고 너무 많은 또래가 입는 유행 스타일이나 과

하게 꾸민 스타일에 대해 비호감을 가지고 있었다. 

 

“맘에 안 드는 옷 입으면 움직이기 싫어요. 사

진 찍기도 싫고, 기분이 안 좋아요. 차라리 후줄근

하게 츄리닝에 슬리퍼 질질 끌고 가는 건 괜찮아

요. 이건 꾸민 것도 아니고 안 꾸민 것도 아닐 때, 

색깔도 어색하고, 핏도 어색하고, 신발도 이상할 

때가 딱 그럴 때에요.” (민서연, 15세, 고1) 

“그런 게 있어요. 약간 교복치마는 괜찮은데, 

그냥 치마를 입으면 약간 꾸민 것 같은 거예요. 저

희는 꾸민 듯 안 꾸민 듯 입어야 해요. 치마를 입

고 가면 너 왜 치마 입었어? 하고 애들이 물어보

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조수아, 17세, 고3)

Ⅴ.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자신의 신체에 대한 만족도가 

낮고 외모관리에 관심이 가장 높은 청소년인 한국 

여고생을 대상으로 그들의 신체불만족과 외모관리

의 특성을 밝히고, 신체불만족과 외모관리 간에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지를 파악하는 것에 그 목적

을 두었다. K-OBC-Y를 사용하여 대상화된 신체의

식 수준이 높은 서울시의 인문계 여고생들 10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에서 한국 

여고생의 신체불만족과 외모관리에 대한 심층 인

터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고생들은 본인의 신체에 불만족을 표현

하고 있었으며, 이는 사회문화적 영향요인인 부모, 

또래, 미디어로부터 영향을 받아 형성된 신체부분

별 구체적인 이상적 신체이미지로 인한 것이었다. 

특히, 미디어는 여고생들의 신체불만족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그들은 주로 스

마트폰을 이용해 패션·뷰티 관련 정보를 매일 높

은 빈도로 접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요인은 외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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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강한 관심과 신체불만족으로 이어졌다. 

이는 청소년의 신체불만족 영향요인 관계에 대한 

Kim(2012)의 연구에서 미디어의 영향 크기가 가장 

크게 나타난 결과와 일치하였다. 또한, 또래보다 

신체의식이 높은 10명의 여고생 모두 신체불만족

이 큰 결과는 신체의식이 높을수록 신체를 부정적

인 신체경험을 한다는 McKinley and Hyde(1996)의 

연구와 일치하였다. 위 내용 중 주목할 만한 결과

는 여고생들이 신체부위별로 불만족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였다는 것이다. 여고생들은 단순히 불만족

을 표한 것이 아니라, 이상적 이미지와 괴리되어

있는 신체의 살과 근육을 자신의 몸으로부터 없애

거나 덧붙여야 한다고 표현하였다. 

둘째, 여고생들은 얼굴관리, 외모변형, 체중관

리, 의복관리로 다양한 외모관리를 일상적이며 기

본적인 것이라 인식하며 행하고 있었으나, 체중관

리는 자신의 체중에 대한 콤플렉스 유무와는 상관

없이 외모관리의 효용성을 낮게 평가하는 여고생

에게서는 소극적으로 나타나는 차이를 보였다. 얼

굴관리에서 화장은 여고생들에게 외모를 꾸미는 

것 이외에도, 친분관계, 스트레스 해소로 의미를 

가지고 있었으며, 외모변형은 미디어에서 보여주

는 성형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반응을 표현하면서

도 자신의 외모변형에 대해서는 세세한 성형수술 

계획을 밝히는 모순적인 현상이 나타났다. 여고생

들은 마른 몸을 가지기 위한 체중관리를 행하고 

있었으며, 그 정보는 미디어보다 주변의 대인관계

에서 얻는 것들을 신뢰하였다. 여고생의 의복관리

는 신체불만족 부위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

용함과 동시에, 의복스타일에 관한 뚜렷한 호불호

가 나타났다. 이 결과는 선행연구들이 집단변인별 

외모관리의 수준을 측정하며 비교한 것에서 더 나

아가 구체적으로 여고생들의 외모관리가 다양한 

상황에서 의미가 달라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는 점에서 중요하다. 

셋째, 여고생들의 외모관리는 신체불만족과 밀

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외모관리를 

통해 자신이 불만족하는 신체부위를 극복하려는 

모습을 보였으며, 이는 얼굴관리, 외모변형, 체중

관리, 의복관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이 결과는 신체불만족이 외모관리를 유발하는 요

인이 된다는 연구들(Lee, 2008; Shin & Cheon, 

2008)과 일치하였다. 그러나 여고생들이 그들의 구

체적인 신체불만족에 따라 의복의 종류, 착용 방

식에 차이가 있다는 것은 질적인 접근으로만 확인

할 수 있는 중요한 결과이다. 

본 연구의 인터뷰 결과에서 주목할 점은 한국 

여고생의 신체불만족과 외모관리 모두 미디어의 

영향력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

는 청소년에게 미디어 노출이 그들의 신체에 대한 

지각과 외모관리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양적

으로 분석한 선행연구들(Kim & Kim, 2010; Kim, 

2012; Min, 2008; Park & Hwang, 2015)의 결과와 

일치하는 부분이며, 향후 연구에서 청소년의 외모

에 미디어가 미치는 영향력과 그 형태의 변화에 

대해 심도 깊은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기

존의 선행연구들이 체중관리에 미치는 미디어의 

영향력이 없다는 연구결과(Park & Hwang, 2015)와 

미디어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연구결과

(Kim & Kim, 2010) 등 상반된 결과들이 도출되었

던 것에 대해, 질적인 연구 방법으로 분석한 결과 

체중관리에 미디어가 미치는 영향력이 적다는 결

과를 얻었다. 10명의 여고생이지만 질적인 접근 

방법으로 한국 여고생들의 신체불만족과 외모관리

를 확인함을 통해 좀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관

점에서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는 점에 중요한 

의의가 있으며, 청소년 연구에 있어 질적 연구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 여고생들이 그들의 신체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는 것과 신체만족도를 높이는 것

은 청소년들의 건강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한국사

회 전반을 위해서 요구되는 중요한 노력이다.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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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는 한국 여고생의 신체불만족이 어떻게 나타

나는지, 실제로 그들이 어떻게 외모관리를 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현 여고생들의 목소리를 통해 구체

적으로 접근하였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도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연구의 최초 표본을 편의추출과 

눈덩이 표본을 사용한 것과 심층 인터뷰 대상인 

서울시 10명의 여고생으로 전체 여고생에 대한 일

반화의 한계가 있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정량적

인 조사와 질적 조사가 함께 이루어지는 통합적인 

검증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신체의식 수준이 높

은 여고생을 정보제공자로 선정한 후 인터뷰를 수

행한 것이기 때문에, 여고생의 신체불만족 정도에 

따른 집단별 외모관리의 차이에 대한 조사가 추후 

필요하다. 또한, 중학생과 남학생처럼 청소년의 연

령과 성별에 따른 신체불만족과 외모관리, 그 관

계에 대해서도 질적인 연구를 통해 세밀하게 연구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 여고생의 신체불만족과 외모관

리에서 사회적 문제점 및 시사점을 찾고, 그들의 

신체 이미지에 바람직한 사회와 미디어의 역할에 

대한 기초자료를 수립한다는 점과 향후 여고생의 

긍정적인 신체 이미지를 구축하는 방향성 제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로 활용 가능하

다는 의의를 가진다. 그리고 청소년의 신체불만족

과 외모관리에 관해 단편적인 유형화와 가중치에 

따른 영향력에 대해 양적인 통계 수치로 주를 이

루는 연구들 사이에서, 양적연구로는 알 수 없었

던 새로운 사실들을 파악할 수 있는 질적 연구가 

향후 청소년의 외모 관련 연구에서 활발히 이루어

져야한다는 재고를 마련하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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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amine body dissatisfaction and appearance management in Korean high school girls showing 

a lower level of body satisfaction and a higher level of appearance management. Hence, Korean version of Objectified 

Body Consciousness Scale for Youth(K-OBC-Y) was conducted for 66 high school girls in Seoul and in-depth interview 

was done for 10 high school girls having a higher level of body consciousness more than 38.08, average scores of 

K-OBC-Y for girls that completed a questionnaire. As for body dissatisfaction and appearance management of Korean 

high school girls, findings from in-depth interview are as follows. Firstly, high school girls showed dissatisfaction 

with their body resulted from specific ideal bodily images influenced by their parents, peers and media. socio-cultural 

influential factors. In particular, it showed that media are factors having the greatest effect on body dissatisfaction 

of high school girls. Secondly, high school girls recognized various kinds of appearance managements including 

management of face, weight and clothing along with bodily transformation as the usual basic but showed difference 

in weight management less shown from high school girls who undervalued utility of appearance management. Thirdly, 

appearance management of high school girls had close association with body dissatisfaction and they tried to overcome 

their unsatisfactory bodily parts through appearance management. This study has significance in that it identified social 

issues of and gave suggestions for body dissatisfaction and appearance management of Korean high school girls, providing 

basic data for desirable social and media roles in their bodily images. Besides, It also has significance in that it gave 

an opportunity to reconsider need of active qualitative research for adolescents. 

Key words : high school girls, adolescent, body dissatisfaction, appearance management, qualitative research 




